
에너지 동향 ③

I. 연구 배경 및 필요성

LPG는 국내에서 산업, 수송, 건물 부문 등 모든 최종 소비 부문에서 두루 쓰이는 주요한 에너지원이다. 산

업 부문에서는 석유화학을 중심으로 원료용이나 연료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수송 부문에서는 휘발유, 

경유와 함께 중요한 도로교통 연료로 사용된다. 또한, 건물 부문에서는 상업 시설이나 주택에서 취사 및 난

방 연료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LPG는 2010년 이후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며 감소 추세를 이어 온 것도 

사실이다. 산업 부문에서는 천연가스와의 연료 경쟁에서 밀리며 LPG 소비량이 감소해왔고, 수송 부문에서

도 휘발유 및 경유 대비 인기가 떨어져 LPG 자동차 대수 자체가 빠른 감소세를 보였다. 건물 부문에서는 

도시가스 수요가수 확대로 인해 LPG 소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LPG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산업 부문, 그 중에서도 석유화학을 중심으로 소비가 급

증했다. 또한, 수송 부문에서도 미세먼지의 주범 중 하나인 경유자동차에 대한 대안으로 LPG 차량이 주

목을 받으면서 LPG 차량 구입에 대한 제한이 풀림에 따라 수송 부문에서도 소비 증가가 기대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점에 최근 LPG 소비 동향을 살펴보고 향후 LPG 수요가 어떻게 될지 살펴보는 것은 상

당히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1) 본고는 「중기 LPG 수급 전망 연구」, 강병욱(2020)의 일부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정 및 보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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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PG는 대부분 최종 소비 부문에서 소비된다. 2019년 기준 최종 소비 부문의 LPG 소비가 전체(일차에너지 기준) LPG 소비량의 98.5%를 차지한다. 나머지는 
발전과 도시가스제조에 소량 사용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총량인 일차에너지 기준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II. 국내 LPG 소비 동향 

본 장에서는 전체 LPG 소비 동향을 살펴보고 산업, 수송, 건물 부문 각각의 LPG 소비 동향을 분석하고

자 한다. 또한, 전체 LPG 소비 동향뿐 아니라 각 부문에 대해 프로판과 부탄의 소비 동향을 구분하여 살

펴보고자 한다. 

 

1. 일차에너지 기준2) LPG 소비 동향 

가. 2010~2019년 LPG 소비 추이

일차에너지 기준 LPG 소비는 2010년 9.2백만 톤에서 연평균 1.4% 증가하여 2019년에는 10.4백만 톤을 

기록했다. 연평균 증가율만을 놓고 보면 지난 9년간 LPG 소비는 9~10백만 톤 수준에서 정체된 것으로 보

인다. 그러나 위의 <그림1>을 보면, LPG 소비는 같은 기간 훨씬 역동적으로 변화해왔음을 알 수 있다. 국

내 LPG 소비는 2010년 이후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한 후 2016년을 기점으로 빠른 증가세로 전환되

었음을 알 수 있다.

2015년 이전까지의 LPG 소비 추세를 부문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산업 부문 소비는 정체된 가운데, 수송과 

건물 부문의 LPG 소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전체 LPG 소비가 감소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LPG 제품별로 살펴보면, 수송용 비중이 높은 부탄 소비는 전반적으로 서서히 감소하나 산업용으로 많이 

쓰이는 프로판 소비는 2016년을 기점으로 급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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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부문별 LPG 소비 및 증가율 추이

자료: 에너지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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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19년 LPG 소비 현황 

2019년 기준 산업, 수송, 건물, 전환 부문의 LPG 소비 비중은 각각 54.3%, 29.3%, 15.0%, 1.4% 이다. 2015

년만 해도 전체 LPG 소비에서 산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32.0% 수준에 불과했으나 이후 산업 부문의 

소비 비중이 빠르게 상승하여 50%중반에 육박하게 되었다. 반면, 수송 부문 소비의 비중은 2015년 47.7%

로 거의 절반 정도에 달했으나 LPG 자동차 인기 하락으로 수송용 LPG 소비량도 꾸준히 감소하여 2019

년에는 비중이 29.3%로 떨어졌다. 건물 부문의 경우도 경쟁연료인 도시가스 수요가수가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2015년 18.2%에서 2018년 15.8%로 소비 비중이 소폭 하락했다. <그림 2>

2019년 기준 제품별 비중을 살펴보면 일차에너지 기준으로 프로판이 60.1%, 부탄이 39.9%를 차지한다. 

제품별 비중은 소비 부문에 따라 상당히 큰 폭으로 차이가 나는데, 산업 부문의 경우 프로판과 부탄의 비

중이 각각 82.5%, 17.5%이나 수송 부문의 경우 부탄의 비중이 99.9%이다. 건물 부문에서는 프로판과 부

탄의 비중이 각각 92.8%, 7.2%이다.  

2. 산업 부문 LPG 소비 동향 

산업 부문 LPG 수요는 2015년까지는 200만 톤에서 250만 톤 수준에서 정체되어있었다. 그러나 2016년

부터 석유화학 원료용을 중심으로 프로판 소비량이 급격히 늘어 2019년에는 LPG 소비량이 560만 톤 수

준까지 증가했다. 2019년 기준 산업 부문 LPG 소비에서 석유화학업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85.0%로 다

른 업종에 비해 소비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으며, 석유화학업의 LPG 소비 중에서도 원료용3)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림 3>

2016년부터 시작된 산업 부문 LPG 소비의 급격한 증가는 2015년과 2016년의 대규모 프로판탈수소화

2015년(7.79백만 톤) 2019년(10.37백만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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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산업

그림 2 2015년 vs 2019년 최종소비 부문별 LPG 소비 비중

자료: 에너지통계연보

3) 석유화학의 원료용 LPG는 납사분해시설(NCC), 프로판탈수소화(PDH) 공정 등에 투입되어 에틸렌이나 프로필렌 등의 기초유분 생산 원료로 사용된다.

4) PDH 설비는 프로판을 원료로 기초유분인 프로필렌을 생산하는 설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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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H)4) 설비 신규 증설때문이다. 신규 증설된 PDH 설비는 효성의 연산 30만 톤(2015.8.) 설비와 SK어드

밴스드의 연산 60만 톤(2016.5.)설비로 PDH 설비의 프로판/프로필렌 원단위5)가 1.25~1.31(석유화학편람, 

2019)이므로 이들 생산시설이 100% 가동된다면 연간 프로판 수요는 112.5~117.9만 톤 증가하게 된다.6) 또

한, 최근 납사 대비 LPG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지며 기초유분 생산 설비인 납사크래커(NCC)의 원료인 납사

를 LPG가 일부 대체하면서 원료용 LPG 소비 증가는 가속화되었다. 2019년에는 납사가 아닌 LPG를 주 원

료로 사용하는 에틸렌 생산 시설(한화토탈 2019.9, 연산 31만톤)이 신설됐는데, 이에 따라 산업 부문 LPG 

소비가 또 한번 급증했다. 이러한 영향으로 2016년 산업 부문의 프로판과 부탄 소비는 각각 71.2%, 45.5% 

폭증하였고, 2019년에는 프로판 소비가 31.5% 증가했다. 2010~2019년 기간으로는 프로판과 부탄이 각각 

연평균 11.4%, 0.8% 증가했다.    

최근 LPG의 가격경쟁력 강화와 LPG 전용 기초유분 생산 설비 증설 등은 최근 미국 셰일가스 생산 증가

가 주요 원인이다. 셰일가스의 주성분은 메탄(70~90%)7)이나 이 외에도 프로판과 부탄이 5~25%, 에탄이 

5% 정도 포함되어있다. 따라서 미국 셰일가스의 공급 확대는 LPG 공급량 증가로 이어졌고 국제시장에서 

LPG의 가격경쟁력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는 국내 LPG 공급에도 영향을 미쳐, 2015년에는 

전체 LPG 수입 중 미국산의 비중이 25.1%에 불과했으나 2018년에는 77.5%로 미국산 LPG의 비중이 빠르

게 확대되었다.    

3. 수송 부문 LPG 소비 동향

수송 부문 LPG 소비8)는 2010~2019년 기간 연평균 2.0% 감소하여 2019년에는 소비량이 3백만 톤으로 줄

어들었다. 산업 부문에서는 LPG 소비 추세가 정체되다가 특정 시점을 기점으로 증가 추세로 전환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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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산업 부문 LPG 소비 및 증가율 추이

자료: 에너지통계연보

5) 원단위란 제품 1 metric ton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료 투입량을 의미한다(석유화학편람, 2019).

6) 실제 석유화학업의 2016년 프로판 소비는 전년 대비 1.3백만 톤 증가하였다.

7) 메탄은 천연가스(LNG)의 주 성분이다.

8) 에너지밸런스에 따르면 수송 부문 LPG 소비는 대부분이 도로 부문에서 사용되는 부탄이며 해운 부문에서 프로판 소비가 소량 집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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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와 달리 수송 부문에서는 소비량 추세가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그림 4>

수송 부문 LPG 소비 감소의 주요 원인은 LPG 자동차 등록대수의 감소이다. 유종별 자동차 등록대수 변

화를 살펴보면 2010~2019년 기간 휘발유와 경유 자동차 등록대수는 각각 연평균 1.1%, 2.2% 증가하였으

나 LPG 자동차 등록대수는 연평균 1.2% 감소했다. 과거 LPG 자동차는 낮은 연료비 덕분에 휘발유나 경

유 등 다른 연료 자동차 대비 경쟁력을 유지하며 2010년까지 자동차대수가 꾸준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

후 수송용 에너지세제 개편 등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 휘발유 및 경유 자동차 대비 낮은 출력, LPG 연료

탱크로 인한 트렁크 공간 부족, 최근 레저 수요 증가로 인한 SUV 등 경유 자동차 인기 상승 등으로 지속

적 감소세를 보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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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수송 부문 LPG 소비 및 증가율 추이

자료: 에너지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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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물 부문 LPG 소비 동향

가정 부문 LPG 소비는 도시가스 보급 확대 등으로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5년에는 55만 톤

까지 감소했다. 그러나 이후 도시가스 보급의 포화수준 도달과 농촌 등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을 중심으로 

한 소형 LPG 저장탱크 설치 사업 등으로 소폭 증가하여 2019년에는 59만 톤까지 소비량이 회복되었다. 

상업 부문 소비는 2010~2014년까지 70~80만 톤 수준에 머물렀으나, 2014년 하반기 국제 유가가 급락함

에 따라 LPG의 가격경쟁력이 강화되며 2015년 빠르게 증가(33.1%)하였고, 이후 2019년까지 94~96만 톤 

수준의 소비량을 유지하고 있다.

공공 부문 LPG 소비도 2014년까지 감소하여 2014년에는 1만7천 톤의 저점을 기록했으나 이후 소폭 반등

하여 2019년에는 2만 톤 수준까지 회복되었다.

Ⅲ. 국내 LPG 수요 전망

본 장에서는 LPG 수요 전망을 위한 전제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이들 전제를 이용하여 전망한 LPG 수요

를 각 부문별로 설명한다. 

1. 전망 전제

국내총생산(GDP)는 2019~2024년 연평균 2.2%로 증가할 것으로 전제되었다. 2020~2021년 경제성장률은 

KDI(2020.5)에서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 상의 수치를 이용하였고, 2022~2024년 성장률은 국회예산정책

처(2019.10)의 ‘2019~2028년 NABO 중기 재정전망’의 수치를 이용하였다.

국제 유가(두바이유 기준)는 2019~2024년 연평균 0.1%로 하락할 것으로 전제되었다. 2020년 유가는 에너

지경제연구원(2020.5)에서 발표한 수치를 이용하였고, 이후의 유가는 미국 EIA의 ‘단기에너지전망(Short-

Term Energy Outlook, 2020.5)’과 ‘연간에너지전망 (Annual Energy Outlook)’의 국제 유가 상승률 전

망치를 적용하였다. 

기후변수인 냉방도일과 난방도일은 기상청의 일평균 기온을 바탕으로 계산하였다. 2020년 5월 19일까지

의 실제 자료를 이용하였고, 전망 기간 일평균 기온에 대해서는 과거 10년의 평균값을 전제한 후 냉난방도

일을 계산하였다. 그 결과 2020년에 냉방도일은 전년 대비  6.9% 감소하고 난방도일은 0.2% 증가하는 것

으로 전제되었다. 2021년에는 난방도일이 5.9% 증가하고 그 외 2024년까지 냉난방도일은 모두 전년 수준

과 동일한 값을 가지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경제성장률, 국제 유가, 기후 변수는 에너지 수요 전망을 위한 보편적 전제에 해당한다. 그러나 LPG 전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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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 외에도 중요한 전제들이 있다. 산업 부문 LPG 전망을 위해서는 석유화학 기초유분 생산 설비 용량이 

중요하며, 수송 부문 전망을 위해서는 LPG 자동차 대수 전제가 필요하다. 2023년까지의 석유화학 기초유분 

생산 설비 용량은 한국석유화학협회(2019.5)의 ‘2019 석유화학편람’의 설비 진입 계획을 이용하였고, 2024

년은 2023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석유화학 기초유분 생산 설비 용량은 2019~2024

년 연평균 2.5% 증가할 것으로 전제되었다. LPG 자동차 등록대수 전제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상의 자동

차 등록대수(에너지경제연구원 내부자료)를 이용하였는데, LPG 차량등록대수는 LPG 차량 구매제한 해제 

등으로 전망 기간 2023년까지 감소세가 점점 약해지다가 2024년에는 소폭 반등하는 것으로 전제되었다. 

2. LPG 수요 전망 요약

2019~2024년 LPG 수요는 연평균 3.3% 증가하여 2024년에는 12.2백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

문별로는 산업 부문이 전체 LPG 수요 증가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산업 부문 프로판 수요는 전망 

기간 연평균 6% 정도의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부탄 수요도 양호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송 부문

과 건물 부문 LPG 수요는 전망 기간 1% 미만의 연평균 증감을 보이며 2019년 소비 수준에서 정체될 전망

이다. 제품별로는 프로판 수요가 전망 기간 연평균 5.0%의 빠른 속도로 증가하며 전체 LPG 수요 증가를 

주도하는 반면, 부탄 수요는 전망 기간 0.9% 증가로 정체될 전망이다. <표 1>

3. 산업 부문 LPG 수요 전망

산업 부문 프로판 수요는 전망 초기 석유화학 원료용 수요를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여 전망 기간 연평균 

6.3% 증가할 전망이다. 최근 한화토탈, LG화학, 롯데케미칼 등의 회사를 중심으로 납사 대신 LPG를 원료

로 사용하는 기초유분생산 설비 증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2019년 9월에 진입한 한화토탈의 에

틸렌 생산 설비(연산 31만 톤)는  프로판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설비로, 이 설비가 연간 100% 가동된다고 

가정할 경우, 이 설비에 투입되는 프로판의 양만 연간 74.4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9)  

이처럼 최근 미국 셰일가스를 기반으로 한 저렴한 LPG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납사 대비 LPG의 가격경쟁

력이 높아지면서 LPG를 주원료로 사용하는 설비가 늘어나고 있고, 기존 NCC 설비 운용에 있어서도 LPG

의 투입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전망 기간에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원료용 

수요를 중심으로 산업 부문 프로판 수요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 부문에서 사용되는 부탄의 경우도 석유화학 원료용을 중심으로 양호하게 증가하겠으나 최근 원료용 

수요 증가를 주도한 프로판에 비해 증가세는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산

업 부문 석유화학 원료용 LPG 수요 증가를 주도한 것은 프로판이다. 전망 기간에도 이러한 추세는 지속

9) 프로판/에틸렌 원단위가 2.40(석유화학편람, 2019)이므로 에틸렌 31만 톤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74.4만 톤의 프로판이 투입되어야 한다.

국내 LPG 소비 동향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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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에너지통계연보의 자료를 바탕으로 2019~2024년 기간의 LPG 수요 전망

표 1  부문별 LPG(프로판, 부탄) 수요 전망

구분 2018 2019 2024
2019~2024 

연평균 증가율

 LPG 수요 9,346.4 10,366.8 12,205.0 3.3

   프로판 5,120.7 6,183.4 7,885.1 5.0

    - 산업 부문 3,531.3 4,643.3 6,289.8 6.3

    - 수송 부문 1.3 4.3 1.3 -21.3

    - 건물 부문 1,417.3 1,440.0 1,481.6 0.6

    - 발전 20.8 16.5 17.0 0.6

    - 가스제조 149.9 79.3 94.0 3.5

   부탄 4,225.7 4,137.1 4,319.9 0.9

    - 산업 부문 982.3 983.5 1,210.9 4.2

    - 수송 부문 3,098.3 3,034.4 2,967.3 -0.4

    - 건물 부문 137.2 111.3 134.8 3.9

    - 발전 0.5 0.5 0.5 0.5

    - 가스제조 7.5 7.3 7.9 1.0

(단위 : 천 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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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으로 예상되어 부탄의 연평균 증가율은 프로판에 비해 낮은 3.5%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석유화학 원료용 외에 연료용으로 사용되는 LPG 수요는 천연가스(LNG)와의 가격경쟁에서 열세를 보이며 

수요가 다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천연가스는 한국가스공사와 지역 도시가스사를 통해 공급하는 도시

가스와 사업체가 직접 도입하는 직수입 LNG로 나눠진다. 도시가스의 경우,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회수 

완료로 2017년 11월 도시가스 요금이 평균 9.3%(서울 기준) 하락함에 따라 LPG 대비 가격경쟁력이 대폭 

강화되었고, 직수입 LNG의 경우, 기존 도시가스보다도 가격경쟁력이 더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산업 부문 연료 경쟁에서는 LPG가 천연가스에 비해 열세에 놓일 것으로 보여진다. <표 2>  

자료: 한국석유화학협회, 2019 석유화학편람

표 2  석유화학 설비 증설 계획

년도 회사명 신증설(천 톤) 합계

2019

롯데케미칼 M-X 200

1,265

LG화학

에틸렌 230

프로필렌 130

부타디엔 85

한화토탈
에틸렌 310

프로필렌 130

현대케미칼
벤젠 30

자일렌 150

2020

여천NCC

에틸렌 335

927

프로필렌 168

부타디엔 130

벤젠 56

톨루엔 30

자일렌 18

한화토탈
에틸렌 150

프로필렌 40

2021

LG화학 에틸렌 800

3,400

GS칼텍스
에틸렌 700

프로필렌 430

현대케미칼

에틸렌 850

프로필렌 460

부타디엔 160

2023 에쓰오일 에틸렌 1,500 1,500

국내 LPG 소비 동향 및 전망

82



4. 수송 부문 LPG 수요 전망

수송 부문 LPG(부탄) 수요는 전망 기간 연평균 0.4% 감소하여 2024년에는 3.0백만 톤을 기록할 전망이다. 

전망 기간 수송용 LPG 수요는 전반적으로 감소하겠으나, 최근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2019년

부터 LPG 차량 구매제한을 해제함에 따라 전망 기간 LPG 수요 감소세는 차츰 완화되고 2024년에는 소

폭 반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에 발표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환경부, 2019.11)’에서도 “수소·전기화

물차 보급 확대 전까지 물류업체 중심으로 LPG차 활용 병행 지원” 등을 제시함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LPG 차량의 역할이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 약해진 가격경쟁력, 휘발유 및 경유 자동차 대비 낮은 출력, LPG 연료탱크로 인한 트

렁크 공간 부족 등은 여전히 LPG 차량의 인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세

먼지 저감을 위한 역할이 친환경차 보급 확대 전까지 과도기적 역할에 머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송용 

LPG 수요가 지속적이거나 유의미하게 반등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5. 건물 부문 LPG 수요 전망

건물 부문 LPG 수요는 프로판을 중심으로 전망 기간 1% 미만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건물 부문 LPG 수요

는 지속적인 도시가스 배관망 확대는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겠으나 전망 기간 LPG 배관망 사업도 확대 추

진되며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3>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제13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 p.11, 2018.4.

*	 : 하동은 ’16년부터 탱크로리 방식으로 공급 중이며, ’18년 배관공급으로 전환
**	 : 태백은 ’16년 배관건설이 완료되었으나, 지자체 여건으로 ’18년 공급예정
***	 : 청양, 합천, 산청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으로 준공년도 변경(’19년→’21년)

표 3  부문별 LPG(프로판, 부탄) 수요 전망

구분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제주권
공급지역수 

(누계)

~’17년 

(실적)
서울, 인천 등 

65개 지역

대전, 논산 등 

43개 지역

대구, 하동* 등 

64개 지역

광주, 전주 등 

36개 지역
- 208

’18년 - 양양, 태백** - 진안 - 211

’19년 - - - 제주, 서귀포 213

’21년 - 청양*** 합천, 산청*** - 216

(단위 : 천 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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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중반까지 건물 부문 LPG 수요는 도시가스 배관망 확대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왔으나 도시가

스 보급이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경제성 등의 문제로 도시가스 보급이 힘든 지역에는 LPG 배관망 사

업이 추진되는 등의 효과로 2015년 이후로는 건물 부문 LPG 수요가 소폭 증가하고 있다. ‘제13차 장기 천

연가스 수급계획’에서도 2021년까지 13개군(화천, 청송, 장수, 영양, 인제, 양구, 철원, 옹진, 신안, 남해, 진도, 

완도, 울릉) 39,853세대에 LPG 배관망을 구축 및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어, 이는 건물 부문 

LPG 수요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Ⅳ. 결론

본고에서는 2010~2019년까지의 LPG 소비 동향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2019~2024년 LPG 수요를 부

문별 및 제품별로 전망하였다. 

LPG 소비는 2015년까지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이어왔으나 2016년부터 반등하기 시작했다. 가장 큰 소비 

증가 동력은 산업 부문의 석유화학 원료용 소비 증가였다. 이처럼 석유화학업에서 LPG 소비가 급증한 것

은 미국 셰일 가스 공급 확대와 이에 따른 LPG 가격 하락 때문이었다. 최근 LPG의 증가세에 건물 부문 

또한 일조했다. 가정 부문에서는 도시가스 보급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한 LPG 소형 

탱크 보급 사업 확충으로 LPG 수요가수가 확대되며 소비 감소세가 완화되었다. 또한, 상업 부문에서는 

2014~2015년 국제 유가 급락을 계기로 소비량이 증가했다. 다만 수송 부분에서는 LPG 소비량이 지속 감

소하고 있다.

이처럼 최근 상승세를 보이는 LPG는 미래 또한 어둡지 않다. 향후 5년간(2024년까지)의 전망을 살펴보면, 

2016년 이후 LPG 수요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산업 부문 소비가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

부의 미세먼지 대책으로 인한 LPG 자동차 지원 정책 등은 수송 부문 LPG 소비의 감소세를 대폭 둔화시

키고 2024년에는 반등까지 기대해 볼만하다. 건물 부문에서도 더 이상 도시가스 보급 확대로 인한 감소 요

인보다는 농촌지역 LPG 보급 확대로 인한 증가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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